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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톰보이] 콘진원과 차세대 K패션 인재 육성
‘액셀러레이팅 F 2026’ 우수 브랜드 선정

- 신진 패션 브랜드 12팀을 대상으로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 운영
- 데모데이 평가·프로그램 참여도 등 종합해 우수 브랜드 3팀 선정
- 26일까지 신세계V에서 특별 기획전 진행, 판로 확대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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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톰보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함께 신진 패션 디자이너 지원 사업 ‘액셀러레이팅 F(Accelerating F) 2026 데모데이’를 진행하고 우수 브랜드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세계톰보이는 지난 2023년부터 콘진원이 주관하는 ‘액셀러레이팅 F’ 사업에 참여해 차세대 K패션 브랜드를 육성하고 있다. 창업 초기의 유망 패션 브랜드를 발굴하고 교육, 컨설팅, 사업화 등을 지원하며 신진 디자이너의 성장을 돕고 있다.

올해는 콘진원과 함께 의류 11개, 잡화 1개 등 총 12개 브랜드를 선발해 약 4개월간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유통, 투자,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진행하고, 시제품 및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했다.

지난달 23일에는 프로그램의 최종 성과를 공유하는 데모데이가 열렸다. 행사에는 신세계톰보이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외 바이어, 유통업계 관계자, 투자 전문가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여 디자이너들은 각 브랜드의 개성을 담은 시즌 컬렉션을 선보이고 브랜드 정체성과 향후 사업 전략 등을 발표했다.

신세계톰보이와 콘진원은 전문가 및 현장 평가, 프로그램 참여도 등을 종합해 우수 브랜드 3곳을 선정했다.

‘2026 신세계톰보이 특별상’은 맨즈웨어를 과감한 실루엣과 실험적인 소재 표현으로 재해석한 ‘굼허(디자이너 허금연)’가 수상했다. ‘2026 액셀러레이팅 F 우수상’은 도시 산책자를 위한 경량 패브릭백 브랜드 ‘아코크(디자이너 이수빈)’와 기술적 발상과 조형미를 바탕으로 옷의 구조와 착용 방식을 새롭게 제안하는 ‘머신 신테시스 콜렉티브(디자이너 장도현)’가 받았다.

수상 브랜드에는 각 2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해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했다.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판로 확대를 위한 후속 지원도 이어간다. 신세계톰보이는 오는 26일까지 신세계V(SHINSEGAE V)에서 ‘액셀러레이팅 F 2026 특별 기획전’을 열고 참여 브랜드와 주요 제품을 소개한다. 홍보 채널이 제한적인 신진 브랜드가 더 많은 소비자에게 알려지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구매 고객에게는 10% 쇼핑백 쿠폰도 함께 제공한다.

신세계톰보이 관계자는 “독창적인 디자인을 갖춘 신진 브랜드를 꾸준히 발굴하고 키우는 것이 K패션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면서 “앞으로도 유망 브랜드가 시장에 안착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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